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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은 2007년 13.3%에

서 2011년 12.1%으로 2015년에는 7.8%, 2016년에

는 6.3%로 최저점을 찍었지만 2017년 6.4%, 2018

년 6.7%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2018). 청소년기 흡연은 성인기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관상동맥질환 발병 연령을 낮아

지게 하며, 호흡기 질환 유병률 증가, 폐 기능 감소를 

초래하게 되며, 폐암 및 심뇌혈관질환 등을 일으켜 조

기 사망 가능성을 6배 이상 높일 수 있다(DiFranza 

et al., 2000, Lee et al., 2010). 또한, 청소년기의 

흡연은 음주, 학교폭력, 가출, 성행위와 같은 다른 비행

행위와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o, Eom, & Jeon, 2012; Park & Yim, 2018).

금연구역 확대, 담뱃값 인상, 담뱃갑의 흡연 경고그

림 도입 등의 금연정책의 강화와 증가된 건강증진기금

으로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청

소년 흡연지표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신종담배, 

전자담배의 유혹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National Non-Smoking 

Support Center, 2017). 

청소년의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은 2011년 4.7%, 

2014년 5.0%였으나 2017년에는 2.2%로 낮아졌으며 

2018년에는 2.7%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KCDC, 2018). 

미국의 청소년 자료에 따르면(Grana, Benowitz, & 

Glantz, 2015) 전자담배 사용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전자담배 사용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전자담배는 전기적 니코틴 전달장치로 전

류에 의해 카트리지 내의 니코틴 용액을 기화시켜 수증

기 형태로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이다. 

문제는 청소년들은 전자담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

족하고 심지어 궐련형 담배보다 덜 해로우며 금연을 위

한 보조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Grana, Popova, 

& Ling, 2014).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선택하는 이

유로 전자담배가 덜 해로울 것 같아서, 금연하는데 도

움이 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것을 보면(K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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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자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4년 8월 전자담배가 안전하다는 

근거가 확보될 때까지 각국 정부는 실내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하고, 전자담배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광고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4). 그러나 금연을 위해 

전자담배를 활용하겠다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데

(Grana 등, 2015), 실제로는 금연에 성공하지 못하고 

궐련과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이중 사용자가 되고 

있는 실태이다(Kinnunen et al., 2014). 미국 현재 

흡연자 949명을 1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궐련흡연

자는 13.8%, 전자담배 사용자는 10.2%가 1년 후에 

금연하였는데 이는 전자담배가 금연율 증가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Grana, Popova, 

& Ling, 2014). 현재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

은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

르면 미국 전역에서 전자담배 관련 폐질환 환자가 발병

했으며 모두 2,052건이 보고되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지난 2019년 10월 5일까지 40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

정 집계되었다고 할 정도로 전자담배의 해악이 심각하

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2019). 

궐련을 사용하는 사람 기준으로 궐련만 흡연하는 경

우는 57.8%(789명),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19.8% 

(270명), 궐련과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사

람은 5.7%(33명), 세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이 

33.8%(194명)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에서는 궐련형 담배와 전자담배를 복합적으로 사용

하는 비율이 20%, 궐련형 담배나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이 80%로 나타났다(Lee & Rye, 2018). 전자

담배 사용자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평생 전자담배 

경험자 중에서 85%와 현재 전자담배 사용자 중 75%

가 복합사용자라는 연구결과가 있다(Lee, Grana, & 

Grants, 2014). 그러나 최근 연구결과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담배 종류를 사용하는 복합사용자는 니코틴 의

존성이 높고 궐련을 사용하기 어려운 실내에서도 흡연

을 하기 때문에 금연에 성공하기가 궐련 흡연자보다 어

렵다고 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한편, 청소년 현재 흡연자의 금연시도율은 처음 조사

가 시작된 2010년 71.3%에서 2015년 71.17%, 

2017년 69.6%, 2018년 71.3%로 70% 내외를 유지

하고 있는 가운데(KCDC, 2018), 청소년들의 금연시

도 및 금연성공을 높이기 위한 연구들의 체계적 문헌고

찰 결과 금연의 영향요인은 또래흡연, 처음 흡연 시작 

시기, 흡연에 대한 신념, 인지된 동료의 흡연율, 부모지

지, 음주, 교육 수준 순으로 유의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Cengelli et al., 2012; Yang, 2008). 국

내의 금연 중재 개발 프로그램 연구동향으로는 지식, 

태도, 신념, 자기효능감 등 소인성 요인들이 금연에 효

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Jeon et al., 2016). 

그러나 전자담배 사용자나 궐련흡연자 중에서 전자

담배를 복합사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시도, 금

연시도 관련 요인, 중재프로그램 연구는 거의 없다. 또

한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보면 전

자담배를 시작하게 된 요인이 담뱃값 절약이나 호기심

(Grana et al., 2015; Kinnunen et al., 2014; 

Lee, Grana, & Glantz, 2014)으로 드러났으며, 전

자담배를 사용 후 궐련 담배를 끊었지만 관리의 불편함

이나 궐련 담배에 미치지 못하는 맛과 향 때문에 재흡

연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Amorck et al., 2015; 

Jeon et al., 2016). 따라서 전자담배 사용자가 중복 

흡연자가 되기 쉬우며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

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자담배를 중복으로 사용하는 

청소년 흡연자의 금연시도를 돕는 방법은 기존 궐련흡

연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방법과는 다르게 접근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어 궐련형 흡연자와 전자담배를 중

복 사용하는 흡연자의 금연시도율을 비교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차별화된 금연중재 전

략을 세우고자 한다.

금연시도 관련요인은 건강행위를 개인을 둘러싼 사

회적·물리적 환경과 지역사회의 맥락과 같이 파악하는 

사회생태학적인 관점을 적용하여(McLeroy, Bibeau, 

Steckler, & Glanz, 1988) 파악하고자 한다. 개인의 

건강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 물리적 환경 등을 함께 고려되

어야 하는데(WHO, 2007), 생태학적 모형(Ec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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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은 인간과 환경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사회적 맥

락에서 건강행위와 관련된 특성을 파악하기 때문에 건

강행위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McLeroy 

등(1988)의 생태학적 모형은 금연, 음주, 신체활동, 성

행동, 건강검진 등과 같은 다양한 건강행위에 적용되어 

행위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다차원적 

중재 및 전략을 개발하는데 활용되고 있다(Golden & 

Earp, 2012). McLeroy 등(1988)의 생태학적 모형

은 인간의 건강행위에 미치는 환경을 ‘개인 수준

(Intrapersonal)’, ‘개인간 수준(Interpersonal)’, ‘조

직 수준(Institutional)’, ‘지역사회(Community) 및 

정책(Policy) 수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개인 수준’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성별, 연령, 자기 효능감, 

지식, 태도, 질병에 대한 심각도와 민감도 등을, ‘개인 

간 수준’은 가족, 친구, 직장동료와의 사회적 지지와 네

트워크 등을 말한다. ‘조직 수준’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

적 규칙과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조직의 특징을 말하며, 

‘지역사회 및 정책 수준’은 정해진 경계선 내에 실존하

는 조직과 기관들 그리고 공식적, 비공식적 망과 그들 

간의 관계로 지역사회의 조직, 제도, 법과 정책 등을 말

한다(McLero et al., 198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생태학적 요인을 개인요인, 

개인간요인, 조직요인과 지역사회 및 정책 요인은 환경

요인으로 구분하여 변수를 설정하였다. 청소년 흡연자

를 궐련만 흡연하는 자와 궐련과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

하는 흡연자로 구분하여 금연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

회생태학적 요인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전자담배 사

용 증가와 더불어 궐련형 담배와 중복으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들의 금연시도에 따른 차

별화된 금연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궐련만 흡연하는 청소년과 궐련과 

전자담배를 중복 사용하는 흡연자의 금연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흡연 관련 사회생태학적 요인에 맞추어 비교 분

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궐련만 흡연하는 청소년과 궐련과 전자담배를 중복 

사용하는 흡연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금연시

도의 차이를 비교한다.

∙궐련만 흡연하는 청소년과 궐련과 전자담배를 중복 

사용하는 흡연 청소년의 흡연과 관련된 사회생태학적 

요인의 차이를 비교한다.

∙궐련만 흡연하는 청소년과 궐련과 전자담배를 중복 

사용하는 흡연 청소년의 금연시도 영향요인을 비교한

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 질병관리본부 주최로 자

료 수집된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2018)의 원시

자료를 이용한 2차 분석연구로, 궐련형 담배만 흡연하

는 청소년과 전자담배를 중복 사용하는 궐련형 담배를 

흡연하는 청소년의 금연시도 영향요인을 비교하여 분석

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대

상자인 전국 800개 중고등학교 60,040명의 청소년 중 

최근 30일 이내에 담배를 1개비 이상 피운 적 있는 현

재흡연자 3,722명이다. 이중 궐련만 흡연하는 청소년

은 2,553명, 궐련과 전자담배를 중복 흡연하는 청소년

은 1,169명이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2019년 6

월 질병관리본부에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원시

자료 사용 승인을 받아 자료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국가단위의 설문조사지만 연구방법에 따

른 최소표본수를 충족하는지 계산해 보았다. G-Power 

3.1.7을 활용하여 유의수준은 0.05, 검정력은 0.95, 

추정 오즈비는 Medium 수준인 1.72(Faul et al., 

2007)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필요한 최소 표본은 

286명으로 궐련흡연자와 중복흡연자의 모두 최소표본 

수를 충족한다.

3. 윤리적 고려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원시자료의 수집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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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청(승인번호 117058호) 승인을 받아 2018년 4월에 

800개의 표본학교에서 실시되었다. 2014년 질병관리

본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아(2014-06EXP 

-02-P-A), 2015년부터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2조 2항 1호에 근거하여 IRB 심의 없

이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자료수집부터 자료 분

석에 윤리적 심의에는 문제가 없다.

4. 연구 도구

1) 흡연유형

연구대상자는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1개비라도 피

운 날은 며칠입니까?’라는 질문에 ‘1일 이상’으로 응답

한 현재흡연자이며, 현재흡연자 중 ‘최근 30일 동안 전

자담배를 사용한 날은 며칠입니까?’ 질문에 ‘없다’라고 

대답한 청소년을 ‘궐련 흡연자’로, ‘1일 이상’으로 응답

한 청소년을 궐련흡연과 전자담배사용을 중복으로 하는 

‘중복흡연자’로 분류하였다.

2) 금연시도

연구 대상자의 금연시도와 관련된 변수는 금연시도

와 금연시도 이유로, 금연시도는 최근 1년 동안 담배를 

끊으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지를 ‘있다’, ‘없다’로 구분하

여 사용하였다. 

3)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로는 성별, 학교급,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사용하였다.

성별은 남녀로, 학교급은 ‘중학교’, ‘일반계고’, ‘특성

화계고’로 구분하였으며,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

준은 ‘상’, ‘중상’, ‘중’, ‘중하’, ‘하’로 응답된 자료를 ‘상’, 

‘중’, ‘하’로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4) 흡연과 관련된 사회생태학적 요인

 (1) 개인 특성

개인 특성을 파악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변수는 처음 

흡연 경험 시기와 흡연량으로 처음 흡연 경험 시기는 

‘처음으로 담배를 1∼2모금이라도 피워본 때는 언제입

니까?’라는 질문에 ‘초등학교 입학 전’, ‘초등학교’, ‘중학

교’, ‘고등학교’로 분류하였으며, 흡연양은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하루에 평균 몇 개비 피웠습니까?’로 질문

하여 1일 ‘9개비 이하’와 ‘10개비 이상’으로 분류하여 사

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개인 건강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

한 변수는 현재음주,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과 스트레스

인지와 우울경험이다. 현재음주는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날은 며칠입니까?’로 질문하여 ‘최근 30

일 동안 없다’로 응답하면 ‘비음주’로 월 1일이라도 마신 

날이 있으면 ‘현재음주’로 분류하였다.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은 ‘최근 7일 동안, 숨이 많이 차거나 몸에 땀이 날 

정도의 격렬한 신체활동을 2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

까?’로 질문하여 주3일 이상은 ‘실천’으로 주3일 미만은 

‘비실천’으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스트레스인지는 ‘평

상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로 질문하여 

대단히 많이 느낌, 많이 느낌, 조금 느낌을 ‘스트레스 

있음’으로, 별로 느끼지 않음과 전혀 느끼지 않음을 ‘스

트레스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우울은 최근 1년 동안 2

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 여부로 파악하였다.

 (2) 개인간 특성

연구 대상자의 흡연과 관련된 개인간 특성 변수로 친

구흡연, 학교 실내 간접 흡연 노출, 가족흡연, 가정 내 

간접 흡연 노출을 사용하였다. 친구흡연은 ‘친한 친구 

중에 담배를 피우는 친구가 있습니까?’로 질문하여 ‘아

무도 안 피움’, ‘몇 명은 피움’, ‘대부분 피움’, ‘모두 피

움’으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하였다. 학교 실내 간접 흡

연 노출은 ‘최근 7일 동안, 학교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은 날은 며칠입니까?’로 질문하

여 최근 7일 동안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비노출’, 1

일 이상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노출’로 분류하였다. 

가족흡연은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라도 현재 담배를 

피우는 경우를 ‘있음’, 안한 경우 가족흡연자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가정 내 간접 흡연 노출은 ‘최근 7일 동안 학생의 집

안에서 다른 사람이 담배를 피울 때 그 근처에 같이 있

은 적이 며칠입니까?’ 질문에 1일 이상 노출된 경험을 

‘노출’, 노출된 일수가 없는 경우는 ‘비노출’로 분류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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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환경 특성

연구 대상자의 흡연과 관련된 환경 특성 변수로 금연

교육경험, 금연홍보인지, 담뱃갑 경고 그림 인지를 사용

하였다. 금연 교육경험은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금연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로 분류하여 분석에 사용

하였다. 금연홍보인지는 ‘최근 1년 동안 금연 관련 홍보

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질문에 금연관련 홍보, 

TV 금연광고나 라디오 금연광고 등을 통하여 1가지라

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 경우를 ‘없음’과 ‘있음’으로 나

누어 분석하였다. 담뱃갑 경고 그림 인지는 ‘최근 30일 

동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본적이 있는지 여부로 분류

하여 사용하였다.

5. 자료 분석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표본추출은 집락변수, 

층화변수, 가중치를 고려한 복합표본분석 모듈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

을 이용하였으며, 미응답자는 결측값처리 하였다. 궐련 

흡연 청소년과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흡연 청소년의 인

구사회학적 특성과 금연시도, 사회생태학적 특성은 빈

도와 백분율로 분석하고 궐련 흡연 청소년과 전자담배

를 사용하는 흡연 청소년의 차이는 Rao-Scott χ2-test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궐련 흡연 청소년과 전자담배

를 중복 사용하는 흡연 청소년의 금연시도에 영향을 미

치는 사회생태학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보정변수로 투입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궐련 흡연자와 전자담배를 중복 사용하는 흡

연자의 일반적 특성과 금연시도 차이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3,722명으로 청소년 중 궐련 

흡연을 하는 청소년 수를 의미하며, 이중 궐련 흡연만 

하는 청소년은 2,553명으로 68.0%, 전자담배를 중복 

사용하는 흡연자가 1,169명으로 32.0%으로 나타났다. 

궐련 흡연자과 전자담배를 중복 사용하는 흡연자의 일

반적 특성 중에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전자담배를 중복 사용하는 흡

연 청소년(12.6%)이 궐련 흡연자(10.0%)보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상’인 비율이 높았다(p=.050). 또한 궐

련 흡연자와 전자담배를 중복 사용하는 흡연자 간에 금

연시도율의 차이는 유의수준 p값을 .1로 기준으로 하였

을 경우, 궐련 흡연자보다 전자담배를 중복 사용하는 

흡연자의 금연시도율이 각각 70.4%, 72.9%로 전자담

배를 중복 사용하는 흡연자의 금연시도율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p=.064)(Table 1).

2. 궐련흡연자와 전자담배를 중복 사용하는 흡

연자의 생태학적 요인의 차이

궐련흡연자와 전자담배를 중복 사용하는 흡연자의 

생태학적 여러 요인 중 개인 변수인 처음 흡연 경험 시

기와 개인 간 변수인 가정 내 간접 흡연 노출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 흡연 경험 시기

가 초등학교인 경우는 궐련 흡연자는 19.0%로 전자담

배를 중복 사용하는 흡연자 11.5%보다 높았다(p<.001). 

가정 내 간접 흡연 노출의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자담

배를 중복 사용하는 흡연자가 25.9%로 궐련 흡연자에

서 22.1%보다 높았다(p=.031). 전자담배를 중복 사

용하는 흡연자가 궐련 흡연자에 비해 가정 내 간접 흡

연노출 비율이 높음을 의미한다(Table 2).

3. 궐련 흡연자와 전자담배를 중복 사용하는 흡

연자의 금연시도 영향요인

궐련 흡연자와 전자담배를 중복 사용하는 흡연자 금

연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 

학교급, 학업성취도,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보정변수로, 

종속변수는 금연시도 여부로 두고서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궐련 흡연에서의 금연시도 영향요인은 

처음 흡연 시기, 격렬한 신체활동, 친구 흡연으로 나타

났다. 처음 흡연 시기에서는 초등학교 때 처음 흡연 한 

경우보다 고등학교 때 흡연을 시작한 그룹이 금연시도

를 할 가능성이 1.617배 높았다(p=.022). 격렬한 신

체활동에서는 신체활동 하지 않는 그룹보다 하는 그룹

이 1.341배 금연시도할 가능성이 높았다(p=.036). 

친구 흡연 부문에서 친구가 모두 흡연을 하는 그룹보다 



●궐련 흡연 청소년과 전자담배를 중복 사용하는 흡연 청소년의 금연시도 영향요인 비교●

345

대부분 피우는 그룹에서 금연시도를 할 가능성이 

1.916배 높았다(p=.001). 

전자담배를 중복 사용하는 흡연자의 금연시도 영향

요인은 처음 흡연 시기, 금연교육 경험으로 나타났다. 

처음 흡연 시기에서는 초등학교 때 처음 흡연 한 경우

보다 고등학교 때 흡연을 시작한 그룹이 금연시도를 할 

가능성이 1.311배 높았다(p=.016). 금연교육 경험이 

있는 그룹에서는 금연 교육 경험이 없는 그룹보다 금연

시도 가능성이 1.245배 높았다(p=.037)(Table 3).

Ⅳ. 논    의

본 연구는 제14차(2018)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

사의 원시자료를 2차 분석한 연구로 청소년의 금연시도

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궐련 흡연자와 중복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자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대

상자인 청소년 흡연자 중 68.0%만이 궐련만 흡연하였

으며, 32.0%는 전자담배와 궐련담배를 중복 사용하는 

흡연자였다. 이는 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서는 궐련형 담배와 전자담배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인 20%보다 높아진 수치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

자담배 중복 사용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있다(Lee & Rye, 2018). 2014년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궐련담

배와 전자담배 중복 사용자가 될 위험 요인으로 월 평

균 1회에 2병 이상 음주하는 경우, 흡연량이 20개비 

이상인 경우, 친한 친구가 모두 흡연자일 경우로 나타

났는데, 어떤 특성이 중복흡연과 관련되어 있는지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건강행태조

사가 전자담배와 궐련담배를 중복으로 사용하는 청소년

에 대한 중복사용 하는 이유나 금연시도의 목적으로 전

자담배를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심층 탐색하여 이에 대

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궐련 흡연자와 전자담배를 중복 사용하는 흡연자의 

Table 1.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moking Quit Attempt According to between 

Cigarette Smokers and Dual Users

Variables

Smoking type

Total

(n=3,722, 

weighted 

%=100.0)

Rao-Scott

χ2
p

Cigarette 

smokers 

(n=2,553, 

weighted 

%=68.0)

Dual users*

(n=1,169, 

weighted 

%=32.0)

n(weighted %)

Gender

0.446 .264   Boy 1,289(50.5) 604(51.7) 1,893(50.9)

   Girl 1,264(49.5) 565(48.3) 1,829(49.1)

School grade

0.674 .879
   Middle school 1,243(48.7) 581(49.7) 1,824(49.0)

   High school(General) 1,113(43.6) 499(42.7) 1,612(43.3)

   High school(Characterization) 197(7.7) 89(7.6) 286(7.7)

School achievement

1.316 .518
   High 318(12.5) 160(13.7) 478(12.8)

   Medium 2,019(79.0) 906(77.5) 2,925(78.6)

   Low 216(8.5) 103(8.8) 319(8.6)

Economic status of family

5.837 .050
   High 256(10.0) 147(12.6) 403(18.8)

   Medium 2,241(87.8) 993(84.9) 3,234(86.9)

   Low 34(2.2) 29(0.8) 83(2.3)

Smoking quit attempts

   Yes 1,797(70.4) 852(72.9) 2,649(71.2)
2.433 .064

   No 756(29.6) 317(27.1) 1,073(28.8)
* Dual user who use both cigarettes and E-cigaret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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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Social Ecolog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between Cigarette Smokers 

and Dual Users

Variables

Smoking type

Total

(n=3,722, 

weighted 

%=100.0)

Rao-Scott 

χ2 
p

Cigarette 

smokers 

(n=2,553, 

weighted 

%=68.0)

Dual users*

(n=1,169, 

weighted 

%=32.0)

n(weighted %)

<Intra-personal Factor>

 First smoking period

74.364 <.001
   High school 511(20.0) 368(31.6) 879(23.7)

   Middle school 1,154(61.0) 661(56.8) 2,215(59.7)

   Elementary School 484(19.0) 134(11.5) 618(16.6)

 Smoking amount

1.154 .206   <10 92(84.0) 48(90.6) 140(86.4)

   ≥10 17(15.6) 5(9.4) 22(13.6)

 Current drinking

0.692 .219   No 617(61.3) 274(59.1) 891(60.6)

   Yes 389(38.7) 190(40.9) 579(39.4)

 Intense physical activity

1.008 .164   Yes 972(38.1) 425(36.4) 1,397(37.5)

   No 1,581(61.9) 744(63.6) 2,325(62.5)

 Stress

1.403 .127   No 478(18.7) 200(17.1) 678(18.2)

   Yes 2,075(81.3) 969(82.9) 3,044(81.8)

 Depression

1.294 .136   No 1,865(73.1) 833(71.3) 2,698(72.5)

   Yes 688(18.5) 336(28.7) 1,024(27.5)

<Inter-personal Factor>

 Friend smoking

1.327 .723

   No one 1,589(62.2) 723(61.8) 2,312(62.1)

   Several 796(31.2) 379(32.4) 1,175(31.6)

   Mostly 148(5.8) 59(5.0) 207(5.6)

   All 20(0.8) 8(0.8) 28(0.8)

 Secondhand smoke exposure indoor school

0.626 .228   No 2,043(80.0) 948(81.1) 2,990(80.3)

   Yes 511(20.0) 221(18.9) 732(19.7)

 Family smoking

0.571 .236   No 1,163(45.6) 517(44.2) 1,680(45.1)

   Yes 1,390(54.4) 652(55.8) 2,042(54.9)

 Secondhand smoke exposure indoor home

3.659 .031   No 1,990(77.9) 878(75.1) 2,868(77.1)

   Yes 563(22.1) 291(25.9) 854(22.9)

<Environmental Factor>

 Smoking cessation education

0.030 .447   Yes 1,885(73.8) 860(73.6) 2,745(73.8)

   No 668(26.2) 309(26.4) 977(26.2)

 Awareness of anti-smoking promotion

0.134 .373   Yes 2,094(82.0) 953(81.5) 3,047(81.9)

   No 459(18.0) 216(18.5) 675(81.1)

 Exposure of warning picture on cigarette case

0.317 .300   No 834(32.7) 371(31.7) 1,205(32.4)

   Yes 1719(67.3) 798(68.3) 2,517(67.6)
* Dual user who use both cigarettes and E-cigaret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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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ctors Affecting to Smoking Quit Attempt between Cigarette Smokers and Dual Users

Variables

Smoking type

Cigarette smokers 

(n=2,553, wegited %=68.0)

Dual users*

(n=1,169, wegited %=32.0)

AOR†

(95% CI)
p

AOR†

(95% CI)
p

<Intra-personal Factor>

 First smoking period

   High school
1.617

(1.071-2.441)
.022

1.311

(1.052-1.635)
.016

   Middle school
0.864

(0.564-1.323)
.501

1.070

(0.819-1.398)
.619

   Elementary School 1.00 1.00

 Smoking amount

   <10
0.468

(0.055-3.950)
.468

1.072

(0.130-8.835)
.947

   ≥10 1.00 1.00

 Current drinking

   No
0.780

(0.292-2.090)
.619

0.899

(0.694-1.165)
.421

   Yes 1.00 1.00

 Intense physical activity

   Yes
1.341

(1.019-1.766)
.036

1.064

(0.882-1.283)
.517

   No 1.00 1.00

 Stress

   No
0.887

(0.334-2.360)
.810

1.012

(0.808-1.267)
.918

   Yes 1.00 1.00

 Depression

   No
0.589

(0.247-1.408)
.232

0.374

(0.078-1.787)
.216

   Yes 1.00 1.00

<Inter-personal Factor>

 Friend smoking

   No one
0.936

(0.477-1.835)
.847

2.079

(0.360-12.008)
.413

   Several
1.459

(0.959-2.218)
.077

1.657

(0.315-8.730)
.551

   Mostly
1.916

(1.295-2.836)
.001

2.926

(0.971-8.823)
.057

   All 1.00 1.00

 Secondhand smoke exposure indoor school

   No
1.075

(0.411-2.810)
.882

1.013

(0.266-3.868)
.984

   Yes 1.00 1.00

 Family smoking

   No
1.638

(0.718-3.739)
.239

1.226

(0.367-4.098)
.739

   Yes 1.00 1.00
* Dual user who use both cigarettes and E-cigarettes
†AOR=Adjusting of general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school grade, school achievement, economic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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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 중에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는데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자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상’인 비율이 높았다. 가정의 경제적 상

태가 좋은 경우 비교적 비용이 높은 전자담배와 궐련형 

담배를 중복해서 피울 경제적 여건이 되므로 이러한 부

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Wang, Lee, & 

Kim, 2014).

금연시도율은 궐련흡연자보다 전자담배를 중복 사용

하는 흡연자에서 약간 더 높았는데, 이는 핀란드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궐련흡연자의 미래 금연 의

도성은 76.8%인데 반해, 궐련담배와 전자담배를 같이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금연 의도성은 55.3%로 낮았

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Kinnunen et al., 

2014). 전자담배 중복 사용자의 금연시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해석하는 기준이 p값 .1로 유연하게 

판정한 부분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궐련흡연자

와 전자담배 중복 사용자의 금연시도율을 정확히 비교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흡연청소년 중 금연의지가 

높은 경우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향이 이었다는 선행

연구(Lee et al., 2014)나 청소년이 전자 담배를 금연

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고(Grana et al., 2014) 있다

는 선행 연구결과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이 금연을 위

한 도구로서 전자담배를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속

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궐련 흡연자와 전자담배 중복 사용 흡연자의 사회생

태학적 요인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처음 흡연 경험 시

작 시기,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전자담배를 중복 사용하는 흡연자의 처음 흡연 

경험 시작 시기가 궐련 흡연자보다 고등학교의 비율이 

더 높았는데, 청소년은 고학년 일수록 용돈이 저학년에 

비하여 많아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용돈 수준이 

되었다는 점이 그 이유라고 생각된다(Pentz et al., 

2015; Lee et al., 2014). 

궐련 흡연자보다 전자담배를 중복 사용하는 흡연자

에서 가정 내 간접흡연의 노출 경험이 많았다. 이는 가

정 내 간접흡연율이 높을수록 전자 담배 사용률이 높다

Table 3. Factors Affecting to Smoking Quit Attempt between Cigarette Smokers and Dual Users

Variables

Smoking type

Cigarette smokers 

(n=2,553, wegited %=68.0)

Dual users*

(n=1,169, wegited %=32.0)

AOR†

(95% CI)
p

AOR†

(95% CI)
p

Secondhand smoke exposure indoor home

   No
1.637

(0.573-4.676)
.355

0.901

(0.218-3.718)
.885

   Yes 1.00 1.00

<Environmental Factor>

Smoking cessation education

   Yes
0.904

(0.667-1.225)
.514

1.245

(1.014-1.530)
.037

   No 1.00 1.00

Awareness of anti-smoking promotion

   Yes
1.013

(0.757-1.354)
.993

0.359

(0.179-1.745)
.315

  No 1.00 1.00

Exposure of warning picture on cigarette case  

  Yes
0.780

(0.332-1.834)
.567

0.981

(0.813-1.184)
.839

  No 1.00 1.00
* Dual user who use both cigarettes and E-cigarettes
†AOR=Adjusting of general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school grade, school achievement, economic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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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행연구와도 일맥상통 하고 있으며(Kim et al., 

2013, Kinnunen et al., 2014), 가정 내에서 가족의 

흡연이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의 영향요인임을 인식하여

할 부분 이다.

궐련 흡연자와 전자담배를 중복 사용하는 흡연자의 

금연 시도 영향요인을 비교해보면 궐련 흡연자의 금연

시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처음 흡연 시기, 격렬한 

신체활동, 친구 흡연이 전자담배를 중복 사용하는 흡연

자의 금연 시도 영향요인으로는 처음 흡연 시기와 금연

교육 경험으로 나타났다.

궐련 흡연자와 전자담배를 중복 사용하는 흡연자 모

두 처음 흡연의 시기가 늦을수록 금연시도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흡연기간이 길지 않았을 때 금연 동기가 더 

크며, 흡연을 시작한지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은 상태

에서 금연에 대한 교육 및 동기부여 중재의 필요성이 

큼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흡연을 일찍 시작한 그룹일수

록 흡연기간이 길고 금연시도 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Cho et al., 2012) 초등학교때부터 흡연예

방 교육뿐만 아니라 금연자에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는 그룹일수록 금연시도 가능

성이 높았다. 이는 청소년의 신체활동이 많을수록 신체

활동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에 관심을 갖

기에 흡연자들이 적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Lee et 

al., 2014). 금연교육에 신체활동을 동반한 건강행위를 

통합적으로 적용하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에서는 친구가 전부 흡연하는 경우보다 대부

분 흡연하는 그룹이 금연시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

데 이는 대부분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지만 1, 2명이라

도 담배를 피우지 않은 그룹에서 금연시도 비율이 높다

는 것은 적더라도 비흡연자 친구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담배를 중복 사용하는 흡연자에게서는 금연교육

이 금연시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를 통해 중복 사용자에 대한 금연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일선 학교에서는 보건교육을 통해 전자담

배가 금연의 보조제나 궐련담배의 대용품이 아니라는 

점을 바르게 인식시키고, 전자담배에 대한 정확한 정보

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세계보건기구(2014)에서는 

이미 전자담배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고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촉구하였으며, 우리나라 보건복지부(2019, 

September)에서는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

증 폐질환 발생 및 사망사례 발생과 관련하여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한 바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궐련 흡연 청소년과 전자담

배를 중복으로 사용하는 청소년 모두 금연중재가 흡연

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시작될 수 있도록, 학교차

원의 흡연자 모니터링과 흡연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

속적인 금연 상담을 제언한다. 아울러, 교육당국은 학교

에 비흡연자 대상의 흡연예방교육 예산배정 뿐만 아니

라, 흡연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에 지출할 예산 

배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궐련만 흡연하는 청

소년의 금연 시도 영향요인을 고려하여 신체활동과 같

은 건강행위 독려, 비흡연 친구 등 지지그룹을 활용하

여 금연시도 중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전자담배를 

중복으로 사용하는 흡연자 대상의 금연교육의 강화, 특

히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의 유해성 정보 제공을 알려

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2018)의 원

시자료를 이용한 2차 분석연구로, 흡연 청소년을 대상

으로 금연시도 영향을 요인을 궐련 흡연자와 전자담배

를 중복 사용하는 흡연자로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 흡연자 중 68.0%만이 궐련만 흡연

하였으며, 32.0%는 전자담배와 궐련담배를 중복 사용

하는 흡연자로 나타났으며, 궐련 흡연자의 금연시도율

은 70.4%, 전자담배를 중복으로 사용하는 청소녀의 금

연시도율은 72.9%였다. 궐련 흡연자의 금연시도에 영

향을 주는 변수로는 처음 흡연 시기, 격렬한 신체 활동, 

친구 흡연, 전자담배를 중복 사용하는 흡연자의 금연시

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처음 흡연 시기, 금연교

육 경험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청소년의 흡연

유형에 따른 금연상담 및 교육이 차별화될 필요성을 확

인하였으며, 각각 중점을 두어야 하는 요인을 파악하였

다. 흡연청소년 대상 금연동기 강화의 중재는 흡연을 

시작한 직후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궐련흡연자에는 건

강증진 행위 교육과 지지그룹을 활용한 접근을 제언하

며, 전자담배 중복 사용자에게는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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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제언하는 바이다. 

본 연구결과는 궐련흡연자와 중복흡연자별 차별화된 

금연시도 요인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금연율을 높을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금연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

램으로 적극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데이터

를 분석한 단면연구로 변수간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만을 확인하였을 뿐,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 이에 추후 연구를 통해 전자담배와 궐련담배를 

중복 사용하는 이유와 그들의 금연 동기가 무엇인지 궐

련흡연자와 비교․확인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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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the Factors for Attempts to Quit Smoking by 

Adolescent using Tobacco Cigarettes only and those Adolescents 
using Tobacco Cigarettes Together with Electronic Cigarettes*

 Park, Min Hee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University)

 Song, Hye Young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Jeonbuk Science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smoking-related 

social-ecological factors affecting attempts to quit smoking by adolescents using tobacco 

cigarettes only and also those adolescents using tobacco cigarettes along with electronic 

cigarettes. Methods: This study, as secondary analysis research, used the raw data from 

the 14th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2018. The data was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the Rao-scott χ2-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hen considering the complex 

sample's analysis. Results: On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during their first smoking 

period, intense physical activities and having friends who smoked were associated with 

significantly more attempts to quit smoking by cigarettes smokers, and their first smoking 

period and experiences of undergoing smoking cessation education were associated with 

significantly more attempts to quit smoking for dual smokers of both tobacco cigarettes and 

electronic ones. Conclus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identified the need to 

differentiate different types of smoking cessation counseling and education according to the 

types of smoking in adolescents.

Key words : Adolescent, Cigarette, E-cigar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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